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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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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는 성업중인 업체의 여사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의 그 여사장은 회사에 충성심이 대단했으며 회사와 사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성취의식이 무척 강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지 몇년 되지 않은 그 여사장은 두 아이의 엄마이고 금슬이 좋은 남편을 갖고 있는 모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 했을 때는 가정에 충실했고 남편에게 내조도 남이 부러워 할 만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 온 후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를 성업으로 이끌갈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고 자기의 그런 열성적인 근무 태도를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남편과 의견 충돌이 점점 심해지자 부부 사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감정의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서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제안이 그 여사장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별거 내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자 갑작이 두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이유는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 남편과 헤어지자고 말을 꺼낸 자신이  한심스러운 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자기의 경솔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는 그런 말이 자기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했노라는 진솔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사장은 잘못을 빨리 깨닫는 분이었고 그런 성품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업적이 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수차 제가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을 파괴하면서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모든 노력은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30대의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도 두 아이의 아빠이었습니다. 빨리 사업의 터전를 굳게 다져서  소위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낮도 밤도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도 역시 일이 우선이었고 기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오하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아들의 자라는 동안 자주 찍은 사진이 냉장고 문에 여러장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가 붙여 놓은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우연히 세살짜리 아들의 성장과정을 찍은 여러 사진을 냉장고 문에서 보고 있던 중 큰 각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세살이 될 때까가지 변해 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이 커나가는 모습에 관심도 갖지 않고 일에만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생소한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 맞은 듯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를 해서 즉시로 RV (침식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주마다 가족이 함께 명소를 찾아다니며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국립공원을 21개소나 방문을 했고 어떤 주말에는 그 RV를 해변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불고기도 해먹고 아이들과 함께 야외를 즐기고 온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새로운 각성을 함과 동시에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가족간의 사랑이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즐겁다는 느낌을 매일 갖고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도 잘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한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의 화장실을 좀더 멋지게 개조하려고 3000달러를 저금했습니다. 이제 화장실 개조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아빠는 가족을 데리고 휴가를 가지 않느냐고 따져 들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아빠, 우리 회장실 한 번 멋있었지요?” 라고 말할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계획을 바꿔서 가족휴가를 다녀왔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문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